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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o 제5차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참석 및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 개최

o 중국 및 몽골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등 방문, 면담 및 MoU 체결

2. 출장 국가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중국(베이징), 몽골(울란바토르)

3. 출장 기간 : ’15년 8월 23일(일) ～ 29일(토), 6박 7일

   ※ 국제협력팀장 등 3인은 8.22(토)에 사전출발(쇼케이스 행사 준비)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비 고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성 준
2

위원장실
보좌관(서기관) 김 상 순 말레이시아 일정만 수행

3 수행비서(행정사무관) 권 영 재
4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정 종 기 중국 일정만 수행
5 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서기관) 배 춘 환 기자단
6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장(서기관) 박 명 진

7 주무관(행정주사) 신 은 정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몽골 방통규제위 담당

8 주무관(방통주사) 박 민 규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 담당

9 주무관(행정주사보) 장 좌 영
중국 광전총국 및 
인터넷판공실 담당

10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장(서기관) 김 종 영
중국 일정만 수행

11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방통주사) 김 은 자
12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정 홍 순

13 연 구 원 임 준 옥
14 한-영 통역사 이 경 민

* 동행 기자단(총 4인) - 최문종(KBS), 강민구(MBC), 김윤수(SBS), 김현우(YTN)

5. 주요 활동

o (말레이시아)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정책 및 관련 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우리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및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방송 콘텐츠 교류 지원

o (중국, 몽골)중국 및 몽골의 방송통신 분야 유관기관과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해당국과의 방송통신 민․관 교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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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활동

말레이시아 일정

◆ 기    간 : 2015. 8. 24(월) ～ 8. 25(화)

※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24~25),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24~29)

◆ 방문지역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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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위원장 면담

□ 일시 /장소 : `15.8.24(월) 11:30~12:30, 그랜드 하얏트 호텔(쿠알라룸푸르)

□ 면담자 : 할림 샤피이(Dato's Sri Dr. Halim Shafie) 위원장 등

<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개요 >

o 설립취지

 - 1998년에 제정된 정보통신 방송․융합 관련 법안인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법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과 통신및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 
and Multimedia Act)을 근거로 설립

o 주요역할

 - △ 방송통신 시장 및 사업자의 관리 감독 △ 라이선스 발급 및 주파수 관리 
△ 번호 정책 수립 및 관리 △ 통신 장비 인증 및 기술 규제 △ 정보통신멀티미디어부(KKMM)에 
정책, 전략, 법규 관련 조언

 - 정보통신멀티미디어부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정책이나 규제 혹은 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 협력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제공

 - 정보통신멀티미디어부가 마련한 정책 및 전략을 수행

o 조직구성
 - 위원구성은 총 9명으로 총리가 임명하며, 정부 인사 3명(임기), 비정부 인사 6명(임기)
     

 - △ 서비스 인프라 개발 및 콘텐츠 산업 개발을 관장하는 MyICMS국(Malaysian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Service), △ 주파수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 
기획국, △ 기술 규제를 담당하는 기술표준 네트워트국, △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보편서비스국, △ 주파수 감시 및 우정사업 부문을 관장하는 
라이선싱&경제규제국, △ 국제기술 협력 및 모바일 번호 이동 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원배분 관리국 등 10개 부서로 구성

o 주요 내용 요약

- 최성준 위원장은 MCMC 조직 구성, 말레이시아의 방송 콘텐츠

규제, 인터넷 거버넌스 등을 질의하고 양 기관 MoU 체결 등 협의

- 할림 샤피이 위원장은 MCMC 조직 구성 등을 설명하고 방통위에 콘텐츠

교류와 디지털 TV 전환 관련 협력을 요청. 아울러 방통위에서 준비한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 행사와 KL Converge 한국 부스에 대해

감사의 뜻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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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면담내용

【인사 말씀】

 o (방통위) MCMC 위원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림. Showcase 행사는 의미 있는 

행사이며 KL Converge 행사 관련해서는 뒤늦게 준비하였지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준비되었다 생각함

  - 저희가 준비한 행사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도와주신 MCMC측에 깊은 

감사를 드림

o (MCMC)위원장님과방통위대표단을환영하며연임을축하해주신것감사함

- 개인적으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국이 이룬 경제

성장, 한국이 이룬 경제적 가치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80년대 한국이 추진했던 정책으로 말레이시아는 많은 영감을 받았음

- 앞으로 많은 정보 교류가 있었으면 함

【양 기관 소개】

 o (방통위)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임

  -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진흥 정책관련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위주로 맡게 됨

  - 말레이시아에서는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에 대해서 MCMC와 KKMM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나누어 하시는지 궁금함   

o (MCMC) MCMC와 KKMM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KKMM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는 주로 집행을 담당

하고 있음. KKMM은 산하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와

관련된 기관이고 나머지 하나는 멀티미디어 관련 기관이며 관련

분야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음

  - MCMC는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1998)에 의거, 1998.11월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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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o (MCMC) MCMC는 총리로부터 임명된 총 9명 중, 3명은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이며 나머지는 정부와 관련이 없는 인사들임

o 현재 통신미디어법을 개정 중인데 이 법이 개정되면 위원장과 CEO로

나뉘게 되면서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를 수행하지 않게 되어 오랫동안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음

 o (방통위) 위원들이 주로 방송이나 언론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저는 28년동안 사법부에서 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위원장이 되었는데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관련 

지식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기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많은 도움이 되었음. KCC 업무가 

주로 규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함 

【방송 콘텐츠 규제의 어려움】

o (MCMC)요즘은 SNS 등 뉴미디어 매체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파생되다 보니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많은 포털들이 윤리를 따르고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뉴스화 하는지 의문이고 국가 안전상 문제가 많아 현재

SNS 관련 법 개정 추진 중

  -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SNS 논란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음

o (방통위)방송 콘텐츠 규제 관련 이슈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1인 방송

이라는 것까지 생겨나 지상파 방송과 유사한 형태를 띰

  - 그러나 1인 방송사들에게 기존 방송사들이 지고 있던 책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이며, 규제가 필요하기는 하나 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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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독립성 저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법 

계획은 없는 상황임

  - 방송의 독립과 자율성, 공공성과 공적책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할 대안을 찾고 있음

 o 한국의 경우, 온라인 포털이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반면 

규제는 약함

  - 통신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온라인 포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제재까지 집행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의견도 있음

  - 따라서 규제당국에게 양립된 가치들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규제당국의 책무임 

【MoU 체결 제안】

 o (방통위)말레이시아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통위와 MCMC 간의 활발한 교류는 양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함

  - 방송통신 분야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 개최 등 양 기관의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하려면 MoU 체결이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함

  - 특히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은 

방통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보다 폭넓게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아울러 한국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재 동일한 사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정부와 좋은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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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CMC)방통위의 MoU체결 제안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1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방송의 디지털 TV 전환 및

채널 배정, IPTV, 디지털 TV, 콘텐츠 교류 협력 등 방통위와 협력할 사안이

매우 많다고 생각함

【콘텐츠 교류 협력 관련】

 o (방통위)양 기관 간 MoU 안에 방송 콘텐츠 교류 관련 내용을 포함

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o (MCMC)한국은 K-pop, 영화 등 문화 콘텐츠의 강국이며 특히 방송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함

【Showcase 개최】

o (MCMC)한국측이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를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는 MCMC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신 것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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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면담 사진자료 >

< 양국 방송통신 분야 정책 및 산업 정보 공유 >

<양 기관 간 MoU 체결 등 협력 방안 논의 >

<면담기념 선물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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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ITU 아·태 방송통신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가

< 2015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개요 >  

o 일시 / 장소 : '15. 8. 24.(월) ~ 25.(화), Grand Hyatt Hotel Grand Ballroom 2(쿠알라룸푸르)

o 주   제 : Facing the Telecommunication/ICT Regulatory Challenges in the Digital Economy

o 주   최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MCMC(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o 참석대상 : 아태지역 ITU 회원국(19개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장

o ITU 아태지역 회원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

 -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
 -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1차 호주, 2차 인도, 3차 한국, 4차 호주, 5차 말레이시아, 6차 파키스탄(예정)

□ 참석 및 발제 세부내용

【행사 개황】

o ITU 아·태 방송통신 규제기관 회의로서 올해가 제5회째이며 총

19개 국가에서 53명의 규제기관장이 참석, ‘14년엔 호주에서 개최

되었으며 ‘13년엔 한국에서 개최

- 올해 제5회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의 대주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방송통신·ICT 규제 도전과제’임

o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과 브라히마 사누 Director Development

Bureau of ITU가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했으며, 고위급 참석자들이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토론을 통해 새로운 규제 이슈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과 협업의 잠재적인 기회를 모색

o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를 주제로 발제,

국제적 OTT 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수있는국제적실무협의체로서 ‘Asia-Pacific Regional Roundtable’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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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프로그램(8.24)】

□ 14:00~15:30 (세션 1) : ‘균형점 찾기’라는 규제 도전과제

< 세션 개요 >

o (의장)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

o 발제

 - 로니 마무르 비슈리,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 레옹 캥 타이, 싱가포르 정보통신 개발당국(IDA) 대표

 - 줄라이카 이브라힘, 몰디브 방송통신청(CAM) 부국장 

o (토론참여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몰디브, 호주, 대한민국, 파키스탄
o (세션 소개 및 주제)기술·서비스·시장에서의 주요 트렌드와 발전, 끊임없이 변화

하는 소비자 수요, 비즈니스 모델, 기존 규제 정책 사례와 새로운 융합시대에서의 
규제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특히 아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

 ① 방송통신사업자의 진화하는 역할과 역량
 ② 여러 분야와 관할권을 넘나드는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서비스, 시장, 규제 
 ③ 소비자 보호와 교육 
 ④ 원칙과 유연성,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문화적 원칙 사이에서의 균형 찾기

o (주요 내용)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인 새로운 사업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의 이동이 규제에도 영향을 미침

-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과제에는 OTT를

통한 무료 서비스,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

      (1) 산업간 융합으로 인한 방송통신사업자 간의 경쟁과 역할의 진화

      (2) 국경 없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다양한 규제의 필요성

      (3) 규제를 가하는데 있어 법규와 책임

      (4) 경제 회복과 기회 사이에서 균형 찾기, 글로벌 ICT 산업에서의 포지셔닝

- ICT가 금융, 교육, 건강, 농업 등 다른 분야와 융합됨에 따라

규제자들은 공동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을 고려해보기로 합의

- 공동 규제를 허용하고 규정짓기 위해서 규제자와 정책 입안자가

자국의 방송통신 법․정책․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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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규제자들이 발전 측면을 고려해 권한을 확대하고, 정책과

규제가 시대에 뒤쳐짐에 따라 문제가 발생

- 규제자들은 아래 영역에서도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음

      (1)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문화적 의무

      (2) 비용과 지속가능성

      (3)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4) 가격, 혁신, 투자

- 규제자들은 화재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도 견뎌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호주와 같은 국가는 이를 ICT 규제자

들의 권한을 벗어난 영역으로 봄

- 규제자들은 혁신을 장려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혁신과 투자를 위한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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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5~17:00 (세션 2) : 빅데이터라는 기회의 극대화와 우려 해소

< 세션 개요 >

o (의장) 레옹 캥 타이,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당국(IDA) 대표 

o 발제

 - 우누토아 아우엘루아-포노티, 사모아 규제국(OOTR) 위원

 - 압둘 말릭 나사리, 아프가니스탄 통신 규제청(ATRA) 이사

 - MCMC 위원   

o (토론참여국) 사모아, 부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호주, 대한민국 

o (세션 소개 및 주제)본 세션에서는 빅데이터가 가져오는 혜택과 위험성, 빅데이터와 
혁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안전, 프라이버시, 이용자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

o (세션 주요 내용)매년 데이터 트래픽이 40퍼센트씩 증가하고 있고

IoT로 인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스마트 시티로 인해 규제자들은

새로운 시장 시나리오에 적응해야 함

- 싱가포르는 브로드밴드 개선 목적으로 크라우드 소싱을 성공적으로 활용

-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보호가

어려워짐

- 이용자 중심의 접근법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ICT 규제자들이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재정능력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은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해서 빅데이터 관련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시장

규모와 상관없이 각국이 직면한 문제는 유사

- 국가계획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는

관리와 계획에서 정부/규제자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자와

같은 비정부기관의 자료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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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도시 계획, 교통량 관리,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분석(예: 쇼핑몰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 등에 활용 가능

- 표준화 되지 않은 기술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제대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가 아닌 서로 고립된 디지털 지역사회의 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규제자들은 시장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계획할 때 신중해야함

o (최성준 위원장 주요 발언)

-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음.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 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빅데이터 산업은 사물에 대한 데이터와 개인정보로 나누어볼 수 있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사물 소지자로부터 공유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로 인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경우 비록 그 용도

가빅데이터를 위한 것이라도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로 나타나게 됨

- 대한민국을 비롯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나라들, 더 나아가서 미국,

유럽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큰

저해가 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의 고민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려면 그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 동의를 받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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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이지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Opt-in에서 Opt-out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 개인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음. 그 이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단체에서 반드시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했음. 그리고 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암호화 되도록 했음

-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음. 요사이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비록 비식별화 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 되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임

- KCC는 Opt-in에서 Opt-out 방식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비식별화를 하고 수집한 이후에 암호화

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만 일부 시민단체나 개인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기관은 언제든지 재식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이드라인으로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태임. 다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 될 경우, 바로 다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연 사업자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보여짐

- 현재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실시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빅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정보보호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이 수집되면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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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n & Opt-out >

o Opt-in, Opt-ou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Opt-in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서 동의를 받아야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이용할 수 있는 규제방식
이며, Opt-out은 기업이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임. 그러나 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기업은 이 정보 
주체를 개인정보 처리 대상에서 바로 제외해야만 한다는 제도임

【질의응답】

Q1. 한국에서의 Opt-in & Opt-out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A1.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일단 웹사이트상에 어떤

형태로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해가면서 그 정보

주체에게 ‘당신의 정보가 이와 같이 수집되어 앞으로 빅데이터에

이용될 예정이니 만약에 당신의 정보가 이용되기를 원치 않으면

연락하라’ 는 식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임

만약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모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빅데이터 활용을

의도한다면 아마도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없어서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아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 어느 구석엔가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만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많은 단체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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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프로그램(8.25)】

□ 09:00~10:30 (세션 3) : 주파수의 폭발적인 수요와 경제적 가치 운용

< 세션 개요 >

o (의장) 리차드 빈,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ACMA) 부청장

o 발제

 - 알리 아쉬가르 아미디안, 이란 방송통신규제청(CRA) 청장 

 - 서 테인, 미얀마 방송통신정보기술부 우정통신부 청장  

 - 키라 굴로-불, 파푸아뉴기니 국립 정보통신기술청(NICTA) 청장  

o (토론참여국) 이란,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부탄, 파키스탄, 라오스, 사모아

o (세션 소개 및 주제) 본 세션에서는 주파수 대역 관리자들의 분명한 입장 규정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 관리 관련 문제들 조명

 - 특히 주파수 대역 관련 계획, 미래 무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라이선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주파수 대역 경제학, 디지털 경제에서 주파수 대역 관리 기관의 
새로운 역할 등을 논의

o (세션 주요 내용)각국의 주파수 관련 규제자들은 투명하면서 국제적,

지역적으로 조화로운 중장기적 주파수 관리 접근법을 택해야 함

- 기존 대역의 재사용(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은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와 관련한 각국 주파수 규제자들의 국제적인

활동과 비슷한 기반을 가져야함

-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와 주파수 비축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규제자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아·태

지역 규제자들은 통일된 주파수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 중

- 국경을 넘나드는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양자적 차원에서 노력해야함



- 22 -

□ 11:00~12:30 (세션 4) :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 세션 개요 >

o (의장) 사이드 이스마일 샤, 파키스탄 통신청(PTA) 청장

o 발제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데흐 아바시 샤코우, 이란 방송통신규제기관 부청장

 - 챙 소픽, 캄보디아 우정방송통신부 부국장

o (토론참여국) 대한민국, 이란,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o 세션 주제

 ① 다양한 OTT 서비스 형태, 기존 방송통신사와 OTT 간의 차이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② ICT 네트워크 운영자와 OTT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기회가 무엇이고 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
 ③ OTT와 소셜미디어 기업이 데이터 처리를 더 투명하게 하고, 정보 공유 이전에 

Opt-in system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며 사용자에게 더 분명하게 정보 공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④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솔루션과 전략 찾기

o (세션 주요 내용) OTT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도전과제와 경쟁을 고려했을 때 OTT 관리/규제에는 ① OTT 금지,

② OTT 관리에 대한 인식, ③ CMOs–OTT 파트너십과 같이 세 가지

접근법이 있음

(최성준 위원장 세션 발제 진행)

【질의응답】

Q1. 한국에서의 OTT 현황과 한국 정부의 역할은?   

A1.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구글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보면 OTT 사업자라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 SNS,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정부나 규제당국이 지원

하는 정책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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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외국의 글로벌 OTT들과 경쟁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획득해나가고 있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함.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으로 기업 활동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함

굳이 하나를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속도가 빨랐고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에 OTT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함

Q2.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A2. 인터넷 포털, 클라우드, SNS 관련 기업을 위해 특정한 법적조치를

하거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시스템은 없음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 라인, 다음, 카카오톡도

자신들의 사업 능력을 타국에 비해 잘 구축된 국내의 우수한 네트

워크망을 활용하여 각자에게 특화된 사업 능력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함

Q3. 한국에서의 OTT 서비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은? 

A3. OTT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IPTV를 기반으로 모바일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OTT 서비스를 예로 들도록 하겠음

한국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IPTV보다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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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PTV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따라서 IPTV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IPTV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IPTV는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에

비해 가입비용이 저렴하기에 소비자들이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로서는 하나의 콘텐츠를 구입해서 다양하게

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수익성이점차높아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대한민국의 경험에 의하면 제일중요한것은통신사업자들이빠른속도의

인프라망을 신속하게 갖추는 것이라 생각함. 결국에는 OTT 사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정보 전달 및 각종 동영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임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망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동 통신 3사는 그 인터넷 속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나아가서 5G를 제일 앞서서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망의 속도 개선, 전국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것 등이

OTT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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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5:30 (세션 5) : 사이버보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

< 세션 개요 >

o (의장) MCMC 위원

o 발제

 - 모하매드 이맘 나쉬루딘,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 타비삭 마노담, 라오스 ICT 우정통신부 부국장 

o 주제

 - 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ICT 규제기관과 정책입안자의 역할에 대한 경험과 선례
② 기관 간, 민·관 협력의 필요성
③ 초국가적 위협과 외국 관할권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 사이버보안과 사이버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문화를 형성 위한 포괄적 접근법을 논의

□ 16:00~16:30 (세션 6) : 앞으로의 과제

< 세션 개요 >

o (의장)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 

o 패 널

 - 알리 아쉬가르 아미디안, 이란 방송통신규제청(CRA) 청장

 - 사이드 이스마일 샤, 파키스탄 통신청(PTA) 청장

 - 리차드 빈,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ACMA) 부청장

 - 로니 마무르 비슈리,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o 세션 소개 및 주제

 - 본 세션에서는 이전 세션에서의 정보․경험 공유를 통해 살펴보았던 주요 아이디어와 
결과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규제기관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방송통신/ICT 규제 관련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원칙, 사례, 
제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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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1 - 행사 프로그램 >

ITU·MCMC 아 ․ 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1)
 프로그램

1) 이번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참석 국가 :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란, 키리바티,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사모아, 싱가폴, 스리랑카, 베트남 등 19개국 

8/24(월) 세부 프로그램 내용

13:00~13:30     등 록 

13:30~13:50
    <개회식>
    환영사 : ITU / 개회사 : MCMC

13:50~14:00     단체 사진촬영

14:00~15:30

    <세션 1> ‘균형점 찾기’라는 규제 도전과제
    세션 의장 :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 

    o 세션 발제 :  
    - 로니 마무르 비슈리,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 레옹 캥 타이, 싱가포르 정보통신 개발당국(IDA) 대표
    - 줄라이카 이브라힘, 몰디브 방송통신청(CAM) 부국장 

15:30~15:45     Coffee Break

15:45~17:00

    <세션 2> 빅데이터에 대한 기회와 우려
    세션 의장 : 레옹 캥 타이,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당국(IDA) 대표 

    o 세션 발제 : 
    - 우누토아 아우엘루아-포노티, Intermin Regulator, 사모아 규제국(OOTR) 위원 
    - 압둘 말릭 나사리, 아프가니스탄 통신 규제청(ATRA) 이사 
    - MCMC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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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화) 세부 프로그램 내용

09:00~10:30  

    <세션 3> 주파수의 폭발적인 수요와 경제적 가치 운용
    세션 의장 : 리차드 빈,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 부청장

    o 세션 발제 : 
    - 알리 아쉬가르 아미디안, 이란 방송통신규제청(CRA) 청장 
    - 서 테인, 미얀마 방송통신정보기술부 우정통신과 총괄 국장 
    - 키라 굴로-불, 파푸아뉴기니 국립 정보통신기술청(NICTA) 청장 

10:30~11:00     Coffee Break

11:00~12:30

    <세션 4>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 위원장님 발제 예정(10분)
    세션 의장 : 사이드 이스마일 샤, 파키스탄 통신청(PTA) 청장

    o 세션 발제 :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 
    - 사데흐 아바시 샤코우, 이란 방송통신규제청 부청장 
    - 챙 소픽, 캄보디아 우정방송통신부 부국장

12:30~14:00     오 찬

14:00~15:30

    <세션 5> 사이버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세션 의장 : MCMC 위원 

    o 세션 발제 : 
    - 모하매드 이맘 나쉬루딘,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 타비삭 마노담, 라오스 우정통신부 부국장 

15:30~16:00     Coffee Break/규제기관 간 정보교환

16:00~16:30

    <세션 6> 앞으로의 과제
    세션 의장 :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

    o 패널 :  
    - 알리 아쉬가르 아미디안, 이란 방송통신규제청(CRA) 청장
    - 사이드 이스마일 샤, 파키스탄 통신청(PTA) 청장
    - 리차드 빈,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ACMA) 부청장
    - 로니 마무르 비슈리,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16:3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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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2 - 최성준 위원장 발제자료 >

최성준 위원장 PPT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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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세션 발제(한글&영문 스크립트) >

2015 ITU·MCMC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세션4 :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슬라이드 1 :

안녕하세요. 세션 4 발제를 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입니다. 이렇게 아·태 지역 19개국 규제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에서 세션 발제를 통해 그 동안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

니다. 이번 RR 세션을 통해 각국의 많은 정보와 경험들이 나누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맡은 세션 4 주제인 “방송통신 ICT 생태계에서의

OTT” 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 :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첫번째 주제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OTT 비디오 서비스 확산의

배경이 되는 ICT 생태계 변화를 짚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주제는 규제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본 OTT 이슈에 대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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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한국 정부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네번째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주제는 아태지역 협력을 통한 해법 모색 필요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3 :

먼저 ICT 생태계 내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 :

ICT 산업생태계란 콘텐츠를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 혹은 이용자들에게 제공

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layer에 존재하는 각각의

(separated) 혹은 통합된(integrated) player들이 가치사슬이라 부르는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라이드 5 :

ICT 산업 생태계는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CPND 구성요소가 설비에

기반한 매체별 구분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적 분리 구조였으나(facility

based media specific separation structure) 현재는 IP 네트워크의 통합

(All-IP라 불리는)이 진전되면서 이런 수직적 구분이 흐릿해지고 있습

니다. 그 결과 기존의 legacy 방송사업자는 물론,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

삼성과 같은 기기제조업체들은 물론 네트워크 사업자들도 모두 IP망을

통해서 비디오를 제공하는 OTT 비디오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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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6 :

OTT는 원래 범용 인터넷(best-effort Internet)망을 통해 제공되는 Audiovisual

Service를 광범위하게 일컫는 개념(Over The Top)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서 2017년까지 전 세계 비디오 시장의 약

8%에 달하는 370억 불 정도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시장규모가 약 4억 불(400 million) 정도로

추정됩니다.

슬라이드 7 :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TV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OTT 서비스들 중 OTT 비디오 서비스 활용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넷플릭스, 유튜브, 훌루 등 조금씩 성격이 다른

OTT 비디오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한국에서도 여러 유형의

사업자들이 활발히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케이블이나 IPTV 등 기존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OTT가 이용빈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OTT 비디오 서비스의 확산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방송영상산업

(video industry라고 하면 됨)의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

으로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요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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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8 :

이처럼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OTT 비디오 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하고 있고 이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의 Broadband Revolution 입니다.

당시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보급 정책, 인터넷 PC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했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밴드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둘째는 2008년 이후~2010년 초반, 전세계 ICT 업계를 강타한 Smart

Revolution 입니다. 2008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 모바일 강국

이던 우리나라도 삼성, LG 등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 중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15년 3월 기준)으로 UAE(90.8%), 싱가폴

(87.7%), 사우디아라비아(86.1%)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이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참고로 ‘14년 global 스마트폰

보급률은 24.5% 정도로 PC 보급률 (20%)를 추월했습니다.

끝으로 이런 HW 변화와 함께 일어난 이용자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ICT 산업계 변화와 함께 한국 이용자들 역시 주문형 이용,

모바일 이용, 참여형 이용을 통해 전통적인 비디오 소비 방식과는 다른

비디오 소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OTT 비디오 서비스의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진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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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9 :

그럼 이제 이런 OTT 비디오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정책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0 :

OTT 비디오 서비스는 ICT 생태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OTT비디오 서비스의 확산은 IC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어,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challenge)라고 할 만합니다.

이들 OTT 이슈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장의 수평화가 낳은, 다지점(multi-point)에서의 경쟁 심화와

관련된 이슈를 포괄하는 Intra-layer issue와, 가치사슬 간 player들의

수직적 연계에 따른 ‘반경쟁’ 이슈로 대표되는 Inter-layer issue 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미디어처럼 한 관할국가 내부

에서만 해당되는 이슈와 함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속성 탓에 전례

없이 복잡한 국제적 이슈들도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OTT 관련 규제

이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11 :

다음 슬라이드에서 OTT와 관련한 실제 정책 이슈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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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layer 내부의 이슈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규제형평성,

혹은 비대칭적 규제 관련 이슈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행 방송법(IPTV법을 포함)상 OTT 서비스를 '방송'으로

포섭할 수 없기에, OTT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 통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public utility 로 간주되어 높

은 수준의 사회·경제·문화적 규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OTT는

인터넷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OTT의 빠른

확산은 이런 비대칭 규제의 유효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기구로서는 어떻게 하면 양 사업자들이 Balanced Regulation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즉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Level Playing Field를

제공할 것인지가 커다란 숙제입니다.

슬라이드 12 :

가치사슬상 다른 계층에 속하는 이들 간에도 뜨거운 정책이슈들이 있

습니다. 망중립성 문제나, 재송신 문제가 이런 유형의 대표라 할 것입

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비디오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Network

제공자의 부담이 커지다보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OTT가 재전송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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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콘텐츠의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상파방송사들이

많은 가입자를 확보 중인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OTT에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지난달에 일어나서, 규제기관으로서

중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3 :

OTT의 확산에 따른 몇 가지 이슈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슈별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다음장에서부터는 우리 정부가 OTT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14 :

OTT 확산으로 인한 Eco-System 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OTT 확산이 방송 분야의 산업생태계에

미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기존 지상파TV의 시청률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이를 반영해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의 정확한 시청현황을 파악해서 광고료 책정과 VOD 요금

산정에 기준으로 삼기 위해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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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OTT 부문을 반영하는 안을 연구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emerging business 임을 감안해서 OTT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5 :

OTT의 확산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듯이, 규제기구의 대응도

한국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들도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의 경우, 이른바 수평적 규제틀의 원칙들(Principles)을

회원국들에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OTT에 대해서는 방송에 비해서 다소 낮은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콘텐츠와 전송단으로 구분해서 같은 layer에 속하는

사업자들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6 :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숙제들이 남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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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7 :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도 OTT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OTT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련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고, 소관 법령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내의 문제이니 우리 정부가 국민들과 지혜를

나누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숙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슬라이드 18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TT 확산은 먼저 산업 내 Eco-System을 변화

시키고 있는 중이지요. 그간 분리되어 있던 여러 시청각 서비스들이

TV와 모바일기기의 구분없이 융합해서 제공되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

습니다. 수직적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서비스가 the same ground에서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즉 수평적 규제틀(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로의 변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은 단지 규제기구를 통합

하거나, 법령을 일원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다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OTT의 확산은 미디어 분야의 관할 경계가 한 국가 내부 차원을

뛰어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OTT 확산은 미디어의

지역적 경계 확장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가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소비되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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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 기반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Global Jurisdiction을 포함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19 :

그렇기 때문에 Global Coordination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PT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슬라이드 20 :

아·태 지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CT 분야에서도, OTT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은 ICT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을 제공해 왔습니다. OTT 비디오 산업에서도 이미 그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OTT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ICT

Ecosystem 이 제대로 Working 할 수 있도록 New Framework를 아·태

지역 차원에서라도 먼저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귀국에서도 이미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이슈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가 오늘 살펴본 논의의 Global Coordination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서 한국은 OTT 확산과 관련해서 단순히

정책적인 협력뿐만이 아니라, OTT 비디오 서비스의 co-production과

co-distribution까지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OTT cooperation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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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TU·MCMC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

OTT in the Telecommunication/ICT Ecosystem

Slide 1 :

Good afternoon. I am Sung-joon Choi,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 am very pleased to share my experience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policies by giving presentation at 

the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 which gathers regulators of 19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 hope to share diverse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rough this Roundtable. Now, I am going to begin my 

presentation on the topic of OTT in the ICT ecosystem.  

Slide 2 :

I am going to touch upon 5 topics during my presentation.

First topic is the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the background of the 

spread of the rising OTT video service.

Second is OTT issue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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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s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s. 

Fourth is about the remaining tasks.

Lastly, I will give suggestions on solving issues through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lide 3 :

First, let’s briefly look at the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Slide 4 :

The ICT ecosystem refers to the value chain formed by separated

or integrated players in different layers such as content, platform,

network and device in the process of providing content to the

viewers or users, the final consumers.

Slide 5 :

ICT industry ecosystem has evolved dramatically. In the past, the 

components of CPND used to be vertically separated with the facility 

based, media specific structure. Now, with the integration of IP network, 

this vertical distinction has been blurred. Consequently, the existing 

legacy broadcasters, Internet companies such as Google, device 

manufacturers such as Samsung, and network providers are all e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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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rying to enter the OTT video service market which provides video 

through IP network.  

Slide 6 :

OTT originally used to be a broad concept, referring to audiovisual 

service provided through best-effort Internet network. As you can see 

here, OTT market grew at a very rapid pace and is expected to have a 

market size of 37 billion dollar by 2017, accounting for 8 percent of the 

global video market. The OTT market in Korea is expected to reach 

about 400 million dollars by 2017.

Slide 7 :

As Internet based-services can be used not only on PC but also on 

mobile devices and TVs, OTT video service out of various OTT services 

is on the rise at home and abroad. As you can see here, many OTT 

video providers with sligh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including Netflix, 

Youtube and Hulu are currently in service, and operators with different 

formats are in service in Korea as well. In particular, OTT services 

provided by existing pay TV operators such as cable TV or IPTV are 

widely used in Korea. The spread of OTT video service is changing the 

existing video industry ecosystem while requiring the regulation 

framework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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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8 :

As such, OTT video service is on the rise with increasing number of 

users in Korea as well as at overseas. There are three reasons to it.

First is the broadband revolution in the mid 1990s to early 2000s.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deployed high-speed 

Internet and implemented ‘Internet PC Penetration policies.’ As a result, 

the distribution of broadband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Second is the Smart revolution between 2008 and early 2010 which had 

a dramatic impact on the global ICT industry. Since Apple introduced 

iPhone in 2008, companies of Korea, a mobile powerhouse, including 

Samsung and LG have been competing with global companies on a level 

playing field by introducing smartphones in domestic and global market.

The smartphone penetration rate in Korea stands at 83 percent (as

of March, 2015) and is the fourth highest in the world following

UAE(90.8 percent), Singapore(87.7 percent) and Saudi Arabia(86.1

percent), showing that smartphone is very widely used in Korea.

Also, I would like to add that the global smartphone penetration

rate was 24.5 percent in 2014, surpassing the PC penetration

rate(20 percent).

Lastly, there have been changes in users which came with HW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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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an be concluded that in addition to these two changes in the ICT 

industry, the changes in the behaviors of Korean consumers from the 

traditional usage to on-demand, mobile and participating usage led to the 

wide usage of OTT video service.  

Slide 9 :

Now, let’s look at policy issues following the spread of OTT video 

service.

Slide 10 :

OTT video servic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Consequently, the spread of OTT video service can be 

considered as a challenge to regulatory organizations, making brand-new 

policy issues in the overall ICT ecosystem. 

These OTT issues can be divided into many different categories, but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there are Intra-layer issues, covering 

issues related to intensifying competition in multi-point following the 

levelling-off of the market, and Inter-layer issues, represented by 

‘anti-competition’ issues following the vertical connection of players in 

the value chain. From the regulator’s perspective, characteristic of OTT 

issue is that it not only includes issues confined to the country’s 

jurisdiction found in the traditional media, but also includes 

unprecedentedly complex global issues coming from the characteristic of 

Internet-based services.



- 54 -

Slide 11 :

Let’s look at some of the examples of policy issues related to OTT on 

this slide. In terms of Intra-layer issues, the asymmetric regulation issue 

between OTT providers and legacy video providers can be considered as 

a prime example. In Korea, OTT service providers are not considered as 

broadcasters according to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and is considered 

as ‘value-added common carriers’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s a result, the existing broadcasters are considered as 

public utility and are burdened with responsibility for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egulation, while regulation on OTT, considered as Internet 

service, is lax. The rapid spread of OTT is currently challenging the 

effectiveness of asymmetric regulation.

For regulatory organizations, how to impose balanced regulation and 

provide level playing field for the both operators lie as a huge challenge.

Slide 12 :

There are also hot policy issues for operators in a different class of the 

value chain. Issues related to the net neutrality and retransmission are 

good examples.

With the spread of the OTT video service, represented by Netflix, the 

burden on network providers are getting bigger as well. As a result, 



- 55 -

conflicts related to this issue can be found in the U.S. as well as in 

Korea. Meanwhil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resending or reselling 

content of existing operators owning competitive video content by OTT 

service have continued.

Last month, terrestrial broadcasters in Korea stopped providing their 

content to the OTT service provided by mobile network providers with 

large number of subscribers due to different opinions on the price of 

content, and I had a hard time dealing with it as the head of a 

regulatory organization. 

Slide 13 :

We have looked at some of the issues coming from the spread of OTT. 

As you have seen, the Korean government is responding to each issue 

such as conflicts between operators whenever it arises, but is also 

preparing for the coming changes on a more fundamental level. From 

now on, I am going to briefly talk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spread of OTT. 

Slide 14 :

The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respond to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eco-system coming from the spread of 
OTT. The biggest change the spread of OTT is creating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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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 industry eco-system is that the viewership of existing 
terrestrial TV is now distributed among various media. Also, OTT is 
now a new platform competing with other existing platforms. To respond 
to these changes, the Korean government is carrying out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of all, combined viewer rating is being collected to be used as a 

standard for setting ad rates and VOD fees by getting an accurate status 

of viewership. On the other hand, we are working on measures to 

include OTT in the assessment of broadcasting market competition status. 

However, we are still focused on fostering industry instead of regulating 

it as OTT is an emerging business.

Slide 15 :

As you can see here, many countries are working on their own issues 

related to the spread of OTT.

For example, the EU has proposed a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principles to its member states.

It can be seen from the cases of many countries that regulation on OTT 

is lax compared to other broadcasters while there are movements to 

impose same regulation on operators in the same layer by dividing 

operators into content and carriage. 

Slide 16 :

Now, let’s look at the remaining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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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7 :

As I have mentioned earlier, Korea is actively preparing for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OTT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irst of all, the regulation system on OTT video service has not been 

properly set yet. As you can see here, the task is distributed among 

many different ministries and committees and related laws vary as well. 

However, as it is a matter confined to Korea, I believe we can overcome 

it by gathering the wisdom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However(Nonetheless), there are some matters that cannot be solved just 

through th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Slide 18 :

For example, as I have mentioned earlier, the spread of OTT is changing 

the industry eco-system. Various audiovisual services, which used to be 

separate in the past, are now converged and provided through diverse 

devices including TV and mobile devices without distinction. The vertical 

distinction has been blurred and every service has to compete on the 

same ground.

 

Consequently, there has been a call for a horizontal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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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which imposes same regulation on same services. Integrating 

regulatory organizations or combining different laws are not enough for 

this. This is because the spread of OTT means that the jurisdiction of 

media sector is no longer confined to a single country. 

The spread of OTT has led to the extension of regional border of media 

industry. The fact that various Korean content is being consumed in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come from even at this moment stands to this 

point. 

I believe global responses including global jurisdiction is indispensible in 

regulating the Internet.

Slide 19 :

That is why global coordination is needed. That is the main idea that I 

wanted to present in my presentation.

Slide 20 :

The Asia-Pacific region is rising as the largest economic block in the 

world. It is an important region in the ICT industry as well as in OTT.

Korea has served as a global testbed for many fields in the ICT 

industry. I believe Korea is already serving that role in OTT video 

industr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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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reason, I hope to prepare a new framework on the level of 

Asia-Pacific region with you so that the new ICT ecosystem can work 

properly in the spread of OTT. Issues faced by Korea are also faced or 

will be faced by other countries as well.

I hope that today’s occasion will serve as the stepping stone for the 

global coordination needed for issues covered today. Also,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true OTT cooperat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fully 

accomplished when coordination in co-production and co-distribution of 

OTT video service is made in addition to policy coordination.  

This is the end of my presentation.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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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3 - 행사 사진자료 >

< ITU·MCMC 2015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기념촬영>

<최성준 위원장 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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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3 - 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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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아세안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 주최

◆ 기    간 : 2015. 8. 24.(월) ～ 8. 25.(화)

◆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Hyatt 호텔

        ※ 말레이시아 정부가 당초 쇼케이스 일정(24~25)을 연장 요청하여 실제로는 29일까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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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쇼케이스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배 경

o 박근혜 정부의 방송한류 확산 정책기조 시행 및 아시아 국가와 연대

하여 아시아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세계에 공유하고 교류·확산을

위해 노력

⇒ 한-아세안을 넘어 아·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제안

[참고] 대통령 말씀 (`15. 1. 15.)  

‣대표적 한류상품인 방송 콘텐츠의 지평 확대를 위해 재원, 인재, 유통

채널 확보 등 필요한 정책들을 잘 마련해야 함.

‣ 콘텐츠는 그 자체가 훌륭한 수출상품이면서, 패션․식품 등이 동반진출

할 수 있는 국가브랜드 제고 상품임.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했으면 함

□ 목 적

o 방송콘텐츠 교류 범위 확대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 기반 구축

※ 한·아세안 → 아시아·태평양으로 지역 확대

- 제5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과 연계하여 쇼케이스 실시

o 아시아·태평양 38개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장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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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 개요

□ 개 요

o 일 시 : 8.24.(월) ~ 8.25.(화), 1박 2일

o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Hyatt Hotel

             ※ Grand ballroom 2 로비 및 별도 전시관 운영(Grand Residence 102)) 

o 참석자 : 제5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석자 (38개국 방송

통신 규제기관장)

  

□ 방송 쇼케이스 내용

① 쇼케이스 영상

- 한-아세안 10개국의 대표적인 방송콘텐츠 수집(7.13.~8.5.)

※ 총 10개국, 19개 방송사, 87편의 방송 콘텐츠 수집

- 수집한 전체 방송콘텐츠를 2가지 버전으로 편집

※ ⅰ) 15분 분량 5개로 편집하여 쇼케이스 전시관에서 시연(①~⑤)
ⅱ) 전체 75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DVD 제작 및 별도 전시관에서 시연

② 쇼케이스 운영

- (회의장 내 영상 시연) 쇼케이스 영상을 규제자라운드테이블 회의

장 안과 로비에서 시연하고 각국 규제기관장들에게 DVD 배포

- (쇼케이스 전시관) 라운드테이블 회의장 앞 로비에 쇼케이스 전

시관을 설치(TV*, 안내테이블 및 홍보 배너)하여 쇼케이스 영상 상영

및 상시 관람 장소로 운영 * 삼성 UHD Curved 4대 (65”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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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전시관) 별도 전시관을 마련하여 각국의 VIP 대상으로 편안

하게 관람이 가능하도록 운영

8/23(일)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회의장내

영상시연

쇼케이스

전시관
별도전시관

09:00~ - -
장비 설치 및

리허설
-

8/24(월)

08:00~13:00 - 리허설 행사 준비 전시관 준비

13:00~13:30 등 록 - ①② 상영

상시 상영

13:30~13:40 환영사(MCMC)

- 상시 상영13:40~13:50 개회사(ITU)

13:55~15:20 <세션 1>*

15:30~15:45 Coffee Break - ③ 상영

15:45~17:00 <세션 2> - 상시 상영

8/25(화)

09:00~10:30 <세션 3> - 상시 상영

-10:30~11:00 Coffee Break** ④⑤ 상영 ④⑤ 상영

11:00~12:30 <세션 4> 위원장님 발제 - 상시 상영

12:30~14:00 오 찬 - 철 수 -

14:00~15:30 <세션 5> - - -

15:30~16:30 Coffee Break - - -

16:30~17:00 <폐회식> - - -

*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에게 쇼케이스 행사설명과 아·태지역 쇼케이스로

확대할 것을 제안(위원장님)

** Coffee Break 시 회의장 안과 로비에서 영상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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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사 결과

1.  행사장 평면도

□ 라운드테이블 행사장 

□ 쇼케이스 행사장 위치 및 배치도 

라운드테이블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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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장 내 영상시연

회의장 내 대형 Projector

회의장 테이블 앞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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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쇼케이스 전시관

안내 데스크

안내 데스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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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구성(65`` UHD Curved TV 4대)

쇼케이스 시연 및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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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 전시관

별도 전시관 구성

MCMC 위원장 및 정부 관계자 방문



- 77 -

Ⅲ  참고 자료

1.  프로그램 제출현황 (국내)

□ 총괄표

연번 방송사

장    르

예  능 드라마 다  큐 교  양

편수 시간(초) 편수 시간(초) 편수 시간(초) 편수 시간(초)

1 KBS - - 3 212 1 60 - -

2 MBC 4 441 13 426 - - - -

3 SBS 2 123 3 103 - - - -

4 EBS - - 1 71 2 196 1 65

5 채널A 5 270 3 127 4 186 - -

6 JTBC 2 51 2 147 - - - -

7 MBN 5 25 - - - - 4 22

8
TV

조선
1 63 2 129 - - - -

9
CJ 

E&M
3 382 - - - - 1 153

계
9개

방송사
22 1355 27 1215 7 442 6 240

※ 종합편성 채널은 ABC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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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파랑새의 집 드라마

통합파일

(272)

2 힐러 드라마

3 착하지 않은 여자들 드라마

4 요리人류 다큐

　 4개 작품 　 272

2. MBC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밤을 걷는 선비 드라마

통합파일

(867)

2 화정 드라마

3 맨도롱또똣 드라마

4 여자를 울려 드라마

5 여왕의 꽃 드라마

6 앵그리맘 드라마

7 딱 너같은 딸 드라마

8 위대한 조강지처 드라마

9 킬미힐미 드라마

10 전설의 마녀 드라마

11 장빗빛 연인들 드라마

12 왔다 장보리 드라마

13 투윅스 드라마

14 복면가왕 예능

15 마이리틀텔레비전 예능

16 진짜사나이 예능

17 무한도전 예능

17개 작품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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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BS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너희들은 포위됐다 드라마 37

2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37

3 유혹 드라마 29

4 런닝맨 예능 65

5 정글의 법칙 예능 58

5개 작품 　 226

4. EBS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다큐

통합파일

(340)

2 빛을 삼킨 뱀 다큐

3 숲 속 수사대 명탐정 피트 교양

4 플루토 비밀 결사대 드라마

　 4개 작품 　 340

5. 채널A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갈데까지 가보자 다큐 30

2 곰배령 드라마 47

3 관찰카메라 24시간 다큐 38

4 니깜놀 예능 73

5 분노왕 예능 46

6 싸인 다큐 43

7 웰컴 투 돈월드 예능 49

8 웰컴 투 시월드 예능 47

9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능 55

10 탈북 다큐 75

11 판다양과 고슴도치 드라마 50

12 해피앤드 드라마 30

12개 작품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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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TBC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순정에 반하다 드라마 103

2 하녀들 드라마 44

3 비정상회담 예능 27

4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24

4개 작품 198

7. MBN 　 　

연번 프로그램명 장르 시 간(초)

1 동치미 예능

통합파일

(47)

2 아궁이 예능

3 알토란 예능

4 엄지의 제왕 예능

5 천기누설 예능

6 나는 자연인이다 교양

7 기막힌이야기 실제상황 교양

8 현장르포 특종세상 교양

9 휴먼다큐 사노라면 교양

9개 총괄 작품 47

8. TV조선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매직홀 예능 63

2 자운수 대통 드라마 60

3 최고의 결혼 드라마 69

3개 작품 192

9. CJ E&M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너의 목소리가 보여 교양 153

2 겟잇뷰티 예능 127

3 한식대첩 예능 120

4 삼시세끼 예능 135

4개 작품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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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제출현황 (아세안)

□ 총괄표

연번 국  가 방송사 프로그램 수(편) 시  간(초)

1 캄보디아
(TVK) NATIONAL TELEVISION OF 

CAMBODIA
1 213

2 인도네시아 Metro TV Indonesia 1 205

3 라오스 (LNTV) Television Nationale Lao 1 913

4 말레이시아 (RTM) Radio Television Malaysia 11 196

5 미얀마
(MRTV) Myanma Radio and

Television 
1 480

6 필리핀
(PTV) People's Television 

Network
1 204

7 싱가폴

(MDA) Media Development Authority 5 429

Media corp 1 329

8 태국 PPTV 1 67

9 베트남 (VTV) Vietnam Television 2 379

계 9개국 10개 방송사 25 3,625

1. 캄보디아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People of TVK
(TVK) NATIONAL TELEVISION OF 

CAMBODIA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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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360 Metro TV Indonesia 205

3. 라오스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Lao Land Lao People (TNL) Television Nationale Lao 913

4. 말레이시아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I got it

(RTM) Radio Television

Malaysia

40

Penang 2nd Bridge 19

KVMRT 14

Lantai Cilik(Final) First Season 16

SYAHADAH 27

13 DAYS SEMPORNA 14

DRIFT KING 11

FRUITIRAMA 9

HEAVEN WITHOUT LOVE 12

WINTER SNOW OF NAMINARA 13

AMARKALA DEEPAVALI 16

11개 작품 196

5. 미얀마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방송사 홍보영상
(MRTV) Myanma Radio and

Television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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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리핀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PTV News Program
(PTV) People's Television

Network
204

7. 싱가폴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Against The Tide

(MDA) Media Development

Authority

83

Family Wanders 55

Raffles Revealed 117

Days of Disaster 112

Kung Fu Girls 58

2 Transformation of Media 
Corp Media corp 329

6개 작품 756　

※ MDA 제출영상 1개 內 5개 프로그램이 있음, 그중 1-3, 1-4가 영어 처리됨

8. 태국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Season ASEAN
(NBT) National Broadcasting

Services of Thailand
67

9. 베트남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Vietnam Discovery

(VTV) Vietnam Television
281

Fine Cuisine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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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쇼케이스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DVD - I  상영시각 : 8.24.(월) 13:00 ~ 13:15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인도네시아 Metro TV 163
2 요리人류 대한민국 KBS 59
3 밤을 걷는 선비 대한민국 MBC 30
4 화정 대한민국 MBC 30
5 맨도롱또똣 대한민국 MBC 31
6 여자를 울려 대한민국 MBC 24
7 여왕의 꽃 대한민국 MBC 35
8 앵그리맘 대한민국 MBC 34
9 - 캄보디아 TVK 138
10 니깜놀 대한민국 채널 A 64
11 분노왕 대한민국 채널 A 37
12 웰컴 투 돈 월드 대한민국 채널 A 40
13 매직홀 대한민국 TV조선 54
14 자운수대통 대한민국 TV조선 55
15 최고의 결혼 대한민국 TV조선 69
계 15개 작품 962

2. DVD - II  상영시각 : 8.24.(월) 13:15 ~ 13:30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말레이시아 RTM 193
2 너의 목소리가 보여 대한민국 CJ E&M 135
3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대한민국 EBS 82
4 빛을 삼킨 뱀 대한민국 EBS 99
5 - 라오스 TNL 188
6 너희들은 포위됐다 대한민국 SBS 22
7 별에서 온 그대 대한민국 SBS 31
8 유혹 대한민국 SBS 24
9 진짜사나이 대한민국 MBC 60
10 무한도전 대한민국 MBC 35
계 10개 작품 911

3. DVD - III  상영시각 : 8.24.(월) 15:30 ~ 15:45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필리핀 PTV 165
2 순정에 반하다 대한민국 JTBC 79
3 하녀들 대한민국 JTBC 38
4 비정상 회담 대한민국 JTBC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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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VD - IV  상영시각 : 8.25.(월) 10:30 ~ 10:45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태국 NBT 34
2 딱 너같은 딸 대한민국 MBC 33
3 위대한 조강지처 대한민국 MBC 30
4 킬미힐미 대한민국 MBC 35
5 전설의 마녀 대한민국 MBC 21
6 곰배령 대한민국 채널A 38
7 판다양과 고슴도치 대한민국 채널A 43
8 해피앤드 대한민국 채널A 22
9 - 싱가폴 MDA 284
10 런닝맨 대한민국 SBS 57
11 정글의 법칙 대한민국 SBS 52
12 한식대첩 대한민국 CJE&M 101
13 삼시세끼 대한민국 CJE&M 113
계 13개 작품 898

5. DVD - V  상영시각 : 8.25.(월) 10:45 ~ 11:00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싱가폴 Media corp 163
2 숲 속 수사대 명탐정 피트 대한민국 EBS 56
3 플루토 비밀 결사대 대한민국 EBS 66
4 장밋빛 연인들 대한민국 MBC 33
5 왔다 장보리 대한민국 MBC 30
6 투윅스 대한민국 MBC 32
7 - 베트남 VTV 238
8 웰컴 투 시월드 대한민국 채널A 39
9 이제 만나러 갑니다 대한민국 채널A 47
10 MBN예능모음 대한민국 MBN 24
11 MBN교양모음 대한민국 MBN 24
12 겟잇뷰티 대한민국 CJE&M 96
계 12개 작품 882

5 파랑새의 집 대한민국 KBS 64
6 힐러 대한민국 KBS 64
7 착하지 않은 여자들 대한민국 KBS 71
8 - 미얀마 MRTV 119
9 복면가왕 대한민국 MBC 54
10 마이리틀텔레비전 대한민국 MBC 80
11 갈때까지 가보자 대한민국 채널A 21
12 관찰 카메라 24시간 대한민국 채널A 29
13 싸인 대한민국 채널A 34
14 탈북 대한민국 채널A 59
계 14개 작품 919



- 86 -

□ 영상 편집기준

o 국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필요(ex. 왼쪽 상단 국기 표시)

o 편집 버전

- (컨퍼런스장 시연용) A type : 15분 x 5개(① ~ ⑥)

- (DVD 제작용) B type : ① ~ ⑥ 통합 버전(90분)

o 세부 편집 기준(A type)

- 해외 2개국 + 국내 지상파 2편 + 국내 종편 2편(편당 2~3분)

o 편집 장르 순서 : 음악 → 다큐 → 드라마 → 예능 → 시사 등 기타

※ 해외물의 경우 적합한 장르가 없으면 장르 순서에 상관없이 앞쪽으로 배치

하고 편집 순서는 콘텐츠의 분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전체적으로

soft한 콘텐츠와 hard한 콘텐츠가 번갈아 나오도록 배치

구 분 편집 순서

① 인니 K4 M1~6 캄보디아 C8~10 T1~3
② 말련 CJ1 E1~2 라오스 S1~3 M16~17
③ 필리핀 J1~3 K1~3 미얀마 M14~15 C1~4
④ 태국 M7~10 C5~7 싱가폴 S4~5 CJ3~4
⑤ 싱가폴1 E3~4 M11~13 베트남 C11~12 MB1~2,

C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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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물 제작 현황

□ 프로그램 안내책자 (500부)

□ DVD 제작 현황 (300부)

<DVD 표지> <DVD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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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카드·배너 설치 현황
 

< 홍보물 디자인>

< 걸 개 > < X-배너 >

<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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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프로그램 안내책자 전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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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정

◆ 기    간 : 2015. 8. 26(수) ～ 8. 27(목)

◆ 방문기관 :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인터넷정보판공실

신문출판광전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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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방문 

□ 일시 /장소 : `15.8.26(수) 13:30~14:30,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내 접견실(베이징)

□ 면담자 : 루 웨이(鲁炜, Lu Wei) 주임(장관급) 등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개요 >

o 설 립 : 인터넷 정책 및 규제 전담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11.5월 국무원 신문판공실 
내에 설치, ‘14.8.26에 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새로운 기구는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내용의 관리감독 법률집행권을 추가

o 역할 및 기능

 -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 제정, 중점 뉴스사이트의 기획 및 인터넷 홍보, 인
터넷 정보, 뉴스, 컨텐츠(인터넷 게임, 동영상, 인터넷 출판물 등도 포함)의 관리감독 
업무 담당

 - 관련 부서의 인터넷 업무 관리감독 및 불법 사이트 처리권한 보유, 중앙과 지방의 
인터넷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편의제공 등 인터넷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과 

관련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

o 주요 내용 요약

- 최성준 위원장과 루웨이 주임은 한국과 중국 간의 인터넷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정부기관

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

- 향후 양 기관 간 MoU 체결, 개인정보 유출 방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립, 온라인 콘텐츠의 적법한 유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

기로 합의

□ 세부 면담내용

【양 기관 간 MoU체결 등 협력 강화】

 o (방통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등을 통해 양국 인터넷 분야의 교

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터넷판공실측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림.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 간 MoU가 체결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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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판공실)양 기관 간 인터넷 윤리 분야 등에 관한 MoU체결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 협의를 거쳐 체결

되길 바람

- 해킹, 개인정보보호 등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해결과제임

-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함

- 아울러, 양국이 적극 협력하여 인터넷 분야의 각종 역기능을 방지해

나갈 것을 제의함

【인터넷 분야 협력의 의의】

 o (방통위) 양 기관 간에 인터넷 관련 포럼 개최, 네티즌 간 친목 

강화,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 선플운동 지원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o (인터넷판공실 )인터넷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친선과 우호 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 될 것임

-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의를 키워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터넷 안보, 디지털 통신 등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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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구축】

 o (방통위) 올바른 인터넷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방송통

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근거 없는 비방 및 악플을 삭제조치하는 

중. 편리하고 유용한 인터넷이지만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 국민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협력이 필요

o (인터넷판공실)건전한 인터넷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온라인 상에서 상호 국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

각하며 선플달기 캠페인이 이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생각함

- 아울러, 이 외에도 실용적이며 양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방통위-인터넷판공실 간 협력 형태】

 o (방통위) MoU체결 외에도 양 기관 간에 정례적인 교류가 있길 희망함

o (인터넷판공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기존에 미래창조과학부 (구 방통위때

시작)와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방통위와는 또

다른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임

- 특히 초청기관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상호 대표단의 정

기적 방문을 장려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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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 개요 >

o 일정/장소 : ‘15.12월(예정) / 중국 베이징

o 근    거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 인터넷 협의체를 
제안,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구성
- 중국은 미국(07년), 영국(08년), BRICs(12.9) 등과 인터넷 협의체를 운영

o 수석대표 : 한국 미래부 장관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o 성    격 : 양국 간 인터넷분야 협력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양국 정부․기관‧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 형태

o 의    제 : 인터넷 정보/인적 교류, 인터넷 범죄 퇴치, 인터넷 인프라 및 개인
정보보호, 인터넷 정책,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인터넷 기업 간 협력 등 

o 개최현황 : ‘12년부터 2회 개최 (1차 : ‘12년 북경, 2차 : ‘13년 서울)

【양국 네티즌 간 우호적 관계 조성】

 o (방통위)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양국의 우호관계에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

o (인터넷판공실)양국 네티즌 간 관계가 좋아야 양국의 우호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음

- 물론 양국은 법제도 및 체제 상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양국의 네티즌들이 서로에 대해 비방

하지 않는 성숙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봄

-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타인에 대한 비방은 특히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람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력】

 o (방통위)해커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 및 기관이 최대한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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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판공실)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서버의 일부가 위치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요청

내용에 따라 본 기관에서 적극 대응조치하겠음

【온라인 상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o (방통위) 한-중 FTA상에도 양국 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 

만큼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함

o (인터넷판공실)본 기관에서는 중국의 일부 사이트에서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사실상 어려움

- 이 문제 역시 개인정보 문제와 동일하게 한국의 협조요청이 있다면

적발 즉시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법으로 규정된 중국 정부의 중요한 핵심 책

무이며, 비록 해당 업무의 소관이 여러 기관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인터넷 관련 분야라면 본 기관에서 조치가 가능함

- 아울러 방통위의 요청대로 향후 각 사이트 내에 유통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실효적 지침을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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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면담 사진자료 >

< 인터넷판공실측 환영인사 > <양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 윤리 분야 협력 논의 > <면담기념 선물교환 >

<면담기념 선물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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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방문

□ 일시 /장소 : `15.8.26(수) 14:30~15:30, CCTV 내 접견실(베이징)

□ 면담자 : 웨이 디춘(魏地春, Wei Dichun) 부사장 등

<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개요 >

o CCTV는 중국 국영 방송국으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매체
 - CCTV의 전신은 Peking Television(北京电视台)이며 1958년 9월 2일 정식방송을 시작하여, 

1978년 5월 현재 명칭인 CCTV(中国中央電視台)로 사명을 변경

o CCTV는 무료 공중파 채널 22개와 19개의 유료 디지털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 중

 - 2008년 디지털 지상파 방송 및 HD방송을 개시, 2012년 1월 1일부터 3DTV 시범 방송을 개시
 - 뉴미디어 사업자 CNTV를 설립하고 Web TV, IPTV, 모바일 TV, 차량용 TV 등의 사업

에도 진출

o 주요 내용 요약

- 최성준 위원장과 웨이디춘 부사장은 양국 간 방송 분야 콘텐츠 및

인력, 기술 협력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 업계 간 공동제작 등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

- 향후 CCTV와 한국 방송업계, KOBACO간 협력사업과 정기적 교류

채널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 세부 면담내용

【한국 방송업계와의 협력 상황】

 o (방통위)근래 한-중 양국의 방송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CCTV측의 협력 상황 및 향후계획은?

o (CCTV) CCTV도 한국의 KBS, MBC, SBS, EBS 등과 뉴스 제작, 포맷

공동개발 등에서 꾸준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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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예로 CCTV와 KBS가 서울과 베이징에서 교차로 개최하는

협력회의가 있음

- 아울러 CCTV와 KBS가 ‘99년부터 교차로 제작하는 ‘한-중 가요제’는

‘16년에 17회차 행사가 개최될 것이며, 특히 이번에는 9개 팀이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하여 서로 경연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예정임

o (CCTV)올해 5월 13일에 KBS 조대현 사장이 CCTV를 방문*하여

상호 뉴스 교환, 역량 혁신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 KBS 조대현 사장, ‘15. 5. 13 베이징에서 CCTV 니에첸시 사장 면담

- CCTV과학채널은 KBS와 다큐멘터리 ‘임진왜란’을 공동제작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제작이 완료되어 내년 중 방영할 예정임

- MBC와는 다큐멘터리 '기후의 반란‘을 공동제작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촬영이 내년 중에 종료될 예정임

- 통상 이와 같은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양측이 절반씩 투자하고 이에

비례하여 소유권을 나눠갖는 방식임

o (CCTV) CCTV와 한국 방송업계 간 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하며

방송 분야 교류를 통해 양 국민들 간의 이해와 우호가 보다 증진되

리라 기대함

- 이번 면담을 통해 방통위가 양국의 방송 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람

【CCTV-KOBACO 간 협력】

 o (방통위) CCTV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간 광고제작 분야에

서의 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물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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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CTV) CCTV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간 협력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방송 분야 국영기관 간에는 우수한 공익 광고

제작이 상호가 협력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함

- 특히 공익광고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효(孝)는 중국 문화의 핵심

이며, 한국의 콘텐츠 중에서도 이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사회가 급변할수록 효와 같은 전통요소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한 관련 내용의 전파가 효과적일 것임

【양국 간 공동제작의 필요성】

 o (방통위) CCTV와 한국 방송업계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공동제작물을 

만든다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함

o (CCTV)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이이며, 상호의

장점을 결합하여 제작된 공동제작 프로그램들이 전세계로 뻗어나

가길 희망함

【한국 내 중국 방송 콘텐츠 소비】

o (CCTV)한류 방송 콘텐츠와 한국의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이를 접한 후에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한국을 여행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 한국에도 중국의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이 방영되어 더욱 많은 한국인

들이 중국을 찾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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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o (방통위)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방송사 간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유효하리라 생각

o (CCTV)현재 중국 정부는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진행 중임

- CCTV 역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온라인 상에서 무단도용 당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많음

- 콘텐츠의 적법한 유통을 위해 양국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보다

많은 교류를 하길 기대함

- MBC와 공동제작할 예정인 중국판 ‘무한도전’의 표절건에 대해서는

CCTV와 MBC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임

【정기적인 방송 교류의 필요성】

 o (방통위) 양국 방송 교류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위급만이 

아닌 실무선에서의 협력 채널 마련도 필요할 것임

o (CCTV)양국 방송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협력채널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지원 의향에

감사드림

- 아울러 구체적인 교류형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고위

급만이 아닌 실무급에서의 원활한 의견협의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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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면담 사진자료 >

< CCTV 신사옥 견학-1 > < CCTV 신사옥 견학-2 >

< CCTV 신사옥 견학-3 > < 양국 방송교류 활성화 논의 >

<면담기념 선물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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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방문

□ 일시 /장소 : `15.8.27(목) 08:45~09:30, 신문출판광전총국 내 접견실(베이징)

□ 면담자 : 차이 푸차오(蔡赴朝, Cai Fuchao) 광전총국장 등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개요 >

□ 방송 분야 정책 및 규제 수립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SAPPRFT)

 o 1986년 설립된 광전부 (Department of Radio and Television)를 모태로 하며, 1998년 

3월에 광전부와 문화부 (Council Ministry of Culture) 영화국 (Film Council)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가 2013년 8월 조직개편 (국가광전총국과 국가신문출판총서 통합) 및 

명칭 변경을 단행

  - 국무원 (State Council) 직속 산하기관으로 언론･출판･방송･영화 선전 방침과 정책 

제정, 여론과 창작 유도, 언론･출판･방송･영화 사업자, 서비스, 출판물과 방송영화 

콘텐츠 및 품질 관리 감독, 시장 관리 감독, 전국 언론사 기자증 관리, 저작권 관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

  - CNR, CRI, CCTV 등 주요 3개 국영 방송국의 사업관리 및 발전전략 수립, 전송망 

구축 등의 업무를 지원 및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

o 주요 내용 요약

- 위원장님과 차이푸차오 총국장은 양국 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판권 수출입 등 교류협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 분야 정책

부처 및 사업자 간 협력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

- 향후 한․중 FTA후속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등 방송 교류 전반을

협의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사업자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세부 면담내용

【한-중 콘텐츠 분야 협력 강화】

 o (방통위) 근래에 정식서명한 한-중 FTA상에도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 및 방송 분야 교류 증진에 관한 내용이 있는 만큼 양국 

방송 교류를 활성화하기에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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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광전총국)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광전총국-미래창조과학부 간

양해각서 등 최근 양국 간 문화 콘텐츠 분야의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가

능하리라 생각함

-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좋은 이웃으로서 정서적인 면이나 윤리관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양측이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발전한다면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방송 분야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

 o (방통위) 양국의 방송 업계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길 희망함

o (광전총국)오래 전부터 양국 사이에서 드라마 등 프로그램 공동제

작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양국 간 방송 분야 협력은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함

- 한국인들도 중국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삼국지와 같은 역사적 고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도 근래에 영화 ‘명량’을 관람한 바 있으며, 애국정신을 찬양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함

- 이와 같이 건실한 미래의 건설을 담고 있는 콘텐츠들을 더욱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접하길 바람

【양국 방송사업자 간 교류 지원】

 o (방통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방송사업자 간 교류를 보다 활

성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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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광전총국)양 기관이 적극적 정책협력을 통해 양국 사업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 광전총국도 양국의 방송업계 간 교류를 적극 권장하며 현재 중국에

수입 중인 한국 드라마의 수입량이 상당한 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에도 광전총국은 한국 방송 콘텐츠의 수입을 적극 장려할 용의가

있으며, 방통위측에서도 중국의 방송 콘텐츠들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방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림

- 이 외에도 신문, 출판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전반에서 양국의 교류

협력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길 희망함

【중국 내 온라인 방송 규제 완화】

 o (방통위) 근래 광전총국이 도입한 수입 온라인 방송 콘텐츠 규제

들과 관련하여 수입계획 신고횟수 및 한국 방송 콘텐츠 쿼터 확대, 

심의기간 단축 등을 고려해 주시길 바람 

o (광전총국)중국의 수입 온라인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제인 ‘외국영화 및

TV드라마의 인터넷 방송 관리 규정’은 중국 국내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제정된 것임

- 마찬가지로 한국도 현실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좋은 법규정들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중국 내 한국 방송 콘텐츠들은 TV 등의 전통적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중국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광전총국은 세계 모든 국가에 동등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며 한국

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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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광전총국)물론 한국 정부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양국의 방송 콘텐

츠가 동등한 수준으로 교류된다면 더욱 발전된 형태의 교류가 가능

하리라 생각함

- 구체적으로는 방통위가 한국의 인기 방송사 및 사이트 상에서 중국의

방송 콘텐츠가 보다 많이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한국측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방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반 구성】

 o (방통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중 방송 교류를 정부차

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기관, 방송사, 

연구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o (광전총국)제안하신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양국 방송

교류를 위한 연구반 구성 및 실무 협의채널 구축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림

【방송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

 o (방통위) 국가판권국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한국 방송 콘텐츠가 중국의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도록 관심을 부탁드림

o (광전총국)본인은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판권국장 (장관급)을

겸임하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엄격히 단속하는 등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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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보다 엄격히 추진하여 콘텐츠가 적법하게

유통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임

- 마찬가지로 방통위에서도 한국 내 사이트에서 중국의 방송 콘텐츠가

적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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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면담 사진자료 >

< 양국 방송분야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

<면담기념 선물교환 > <면담 후 기념사진 >

<면담기념 단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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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일정

◆ 기    간 : 2015. 8. 27(목) ～ 8. 29(토)

◆ 방문기관 :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CRC)

몽골 공영방송(MNB)

블룸버그 TV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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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CRC) 방문 및 방통위-CRC MoU 체결

□ 일시 /장소 : `15.8.28(금) 10:00~10:30, CRC 접견실(울란바토르)

□ 면담자 : 발간슈렌 바슈크(Balgansuren Batsukh) CRC 위원장 등

<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  개요 >

o 몽골의 방송통신분야 독립규제기관으로 라디오 주파수, 통신요금, 우편 
분야 규제 업무 담당 (2001년 설립) ※CRC : 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 (설립목적)방송통신분야 감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방송통신 인프라, 기술, 라이센스 및 
서비스 등 정보통신 기술 및 방송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 실시

 - (위원회 구성) 7명의 위원을 총리가 임명하며 임기는 6년

 - 주요 업무
  ․  ICT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ICT, 방송 및 우편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제 활성화
  ․  통신 및 ICT 서비스 확대 및 적정한 가격 유지

o 주요 내용 요약

-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이 지금까지의 양국 협력이 맺은 결실이며 향후

더욱 활발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아울러 방송통신 인재 양성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최성준 위원장은 CRC와 ITPTA*의 업무관할 및 기능 등을 질의하였으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에 기대를 표명함

＊ITPTA(Information Technology Post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y)

- 발간슈렌 위원장은 망고도화 사업 등 현재 몽골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4G, LTE 등 기술에 있어서 앞서 있는

한국에 협력을 요청함

( 면담 전 CRC 소개 PT 진행 )

□ 세부 면담내용

【인사 말씀】

o (방통위, CRC)양국 수교 25주년이 된 올해에 이렇게 양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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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MoU 체결의 의의】

 o (방통위) 한국과 몽골은 환경, 문화, 역사적인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으므로 향후 협력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 기대됨

- 한국이 그 동안에 앞서서 경험하고, 겪으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몽골이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앞서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경험을 나눠드리고 극복했던 방법을 알려드려서 몽골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 KCC-CRC MoU 체결 주요 내용 >

가. 전문가 대화를 통한 정책의견 교환 등 방송통신 정책․기술 분야 협력

나. 전문가, 공무원의 교류 및 파견

다.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교환 등 인력 개발 협력

라. 방송통신 분야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마. 연구방문과양국에서열리는방송, ICT 컨퍼런스나행사참여등 교류와 방문 지원

바. 방송 콘텐츠 규제 및 콘텐츠 모니터링과 관련한 연구 방문 등 교류와 방문 지원

사. 양국 방송통신 사업자 협의체 구성 등 민간 협력 지원

아. 양 체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기타 협력활동

【방송통신 인력 양성 협력】

o (방통위) 이번 MoU를 통해서 몽골 방송통신에 관심 있는 인재들을 한국 

방통위를 통해 방송사,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통신 관련 기업들,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그 지식들을 

몽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

o (CRC)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매년마다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해외 교육 보내는데 특히 규제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KCC측에서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기쁘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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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와 ITPTA*의 업무관할 및 기능】

o (CRC) ITPTA*는 원래 ‘50년도에 인프라를 담당하는 Ministry of

Infrastructure 라는 부처에 통신부문을 관장하는 소조직으로 있었음

- ‘04년도에 ITPTA로 정식 명칭으로 출범. 당시에는 Infrastructure부

에서 모든 통신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음. 2004년도에 기관

설립 시, 방송통신 관련 정책 기능이 ITPTA 로 이관됨

- CRC는 통신위원회로 처음 설립되었고 ‘02년도에 독립 기관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방송통신 분야 관련 모든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ITPTA(Information Technology Post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y)

【이용자 보호 관련 이슈】

o (방통위) 최근 산업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이슈인데, CRC측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하시는지?

o (CRC)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공정경쟁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정경쟁증진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분쟁이 있을 때마다 조정하는 업무를 함

- 이와 관련하여 CRC는 관장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한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음

- 통신법 개정안 등 방송통신법률개정안초안을만들어국회에제출한 상황임

- 서비스에 있어 정부기관 최초로 전자프로세스를 도입하려 함. 올해가

가기 전에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음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

o (CRC)몽골 정부는 망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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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분야 협력】

o (CRC)현재 몽골 정부의 각 부처와 방송사가 협력하여 4G, LTE

도입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술면에서 앞서있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를 희망함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

 o (방통위)대한민국도 몇 년 전부터 전자정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정부 3.0)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법원에서도 전자 소송을 민사 부문에서는 70~80%까지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분야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 사이에 

협의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많이 있었으면 함 

- 이번에 만남과 MoU를 통해 한국과 몽골의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경제적인 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희망함 

o (CRC)좋은 말씀 감사함. 저희도 이번 MoU 체결로 기대가 큼. 새로운

협력 관계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라 기대하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는데, 한국의 미디어 분야 발전상을 몽골이

그대로 도입하길 바람. 이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서로 교류하고

교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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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면담 및 MoU체결 사진자료 >

< CRC 조직구성 및 주요업무 소개 > <양국 방송통신 협력 방안 논의 >

<방통위․CRC MoU체결-1 > < 방통위․CRC MoU체결-2 >

< 면담기념 전체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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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공영방송(MNB) 방문

□ 일시 /장소 : `15.8.28(금) 11:00~11:30, MNB 접견실(울란바토르)

□ 면담자 : 오윤다리(OYUNDARI) 사장 등

< 몽골 국영방송(MNB) 개요 >

o 1967년 9월 27일에 몽골 국영방송이 설립되었고, 동시에 몽골의 첫 TV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방송 시간이 화, 목, 토, 일요일에 오후 6시~ 오후 10시
까지였고, 모든 프로그램이 생방송이었으나, 1971년 12월 몽골 TV 스튜디오가 설립
되면서 방송 시간 확대와 함께 사전 녹화 영상 등을 방영

o 방송편성은 뉴스 27%, 정보·교양 18%, 오락 24%, 드라마 18%로 구성되며, 방송
시간은 아침 7시에서 자정까지로 17시간 정도

o 두 개의 TV 채널(MNB, MN2)과 3개의 전국(국내) 라디오 채널(МҮОНР-1, МҮ
ОНР-2, Р3)과 1개의 국제 라디오 채널(Voice of Mongolia)을 운영

o 주요 내용 요약

- 최성준 위원장은 MNB 조직 및 현황, 몽골의 방송 디지털 전환

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오윤다리 사장은 MNB의 주요업무,

디지털 전환 사업의 중요성 등을 설명

( 면담 전 MNB 소개 PT 진행 )

□ 세부 면담내용

【디지털 전환 관련 이슈 논의】

o (MNB)몽골은 최근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 진행 중이며 먼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한국을 중요한 참고모델로 여기고 있음

-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방송사와 국민들 모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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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면담 사진자료 >

< MNB 본사 전경 > <양국 방송 분야 협력 방안 논의-1 >

< 양국 방송 분야 협력 방안 논의-2 > < 최성준 위원장 MNB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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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 일시 /장소 : `15.8.28.(금) 14:00~15:00, Bloomberg TV Mongolia 본사(울란바토르)

□ 출연프로그램 : Talk to Bloomberg

□ 인 터 뷰 어 : Dolgion Erka 블룸버그 TV 몽골 사장 겸 CEO

□ 방영시간 : ‘15. 8. 29.(토) 13:00

< 블룸버그TV 몽골 개요 >

o 2011년 무역·개발 몽골 은행(The Trade &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TDB)과의 

협력으로 블룸버그 TV 몽골이 탄생했으며, 2012년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 몽골에 
진출한 최초의 국제적 방송뉴스 조직임

o 블룸버그 TV 몽골은 24시간 글로벌 비즈니스 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270 만 이상의 

가정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경제 뉴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현지 몽골어로는 물론 
영어로도 제공하며 울란바토르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실제 인터뷰 내용 )

○ 블룸버그 사장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규정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최성준 위원장 :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규제가 그렇게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아마도 과거에 좀 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콘텐츠는 무엇이며

좋은 콘텐츠라는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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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콘텐츠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 갈리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대부분이 그것을 보고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라 생각함. 그러다보니 시청자들이 그 콘텐츠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방송 제작자들이 너무 시청자들의 반응에만 치우쳐서 

너무 상업화에 흐른다든지 선정적으로 흐른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가만히 보면 5년 내지, 6년 동안 한국 콘텐츠로

인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정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좋은 콘텐츠 개발하는데 후원하시고 있는지?

○ 최성준 위원장 : 각 방송사나 제작사들이 콘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사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음. 우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각 방송사나 제작사들이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풍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나 제작사들의 창의적인 

능력에 맡겨 놓고 있음

○ 블룸버그 사장 : 최근에 여러 면에서 있어서 콘텐츠뿐만 아니라

통신 분야에 있어서 너무 빠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음. 변화의

흐름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눈부시게 빠른 것인지? 어느 정도라고

위원장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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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위원장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방송과 통신기술의 융합, 또 그밖에 온라인이나 또는 모바일 상에서 

기술의 융합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은 어찌 보면 6개월 

마다 다른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음. 그래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기술의 발달 속도는 저희들이 수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빠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점차 대응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말씀하셨듯이, 통신과 미디어 부문의 벽이 허물어지고

융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융합된 환경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현상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현상에 반대하고 계신지?

변화가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고 변화 현상이 너무 빠른데 하지만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동시에 다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뒤쫓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딱 맞는 규제 정책을 바로 바로 만들어 내기가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기술의 발달, 융합, 모바일의 발달 등은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달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비록 규제기관이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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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사장 : 특히 몽골의 경우, 정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그런 이면에 소비자

보호 이슈가 상충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규제

하시는지?

○ 최성준 위원장 : 당연히 이용자 보호는 KCC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임. 요 최근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형식이 나왔을 때 이것이 방송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지 

통신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지가 애매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그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우려가 

생겨서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방송과 통신의 이용자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단일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블룸버그 사장 :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미국이 강국인데,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규제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창의성을 잘 뒷받침하고 후원을 했기 때문에 눈부신 발전을 한 것

이라 보시는지?

○ 최성준 위원장 : 한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기술에 있어서 

인터넷망, 이동통신망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음. 그와 

같이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창의성에 기초하여 세계로 나가려는 한국 

사람들의 도전 정신이 큰 역할 했고,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거의 자원이 없는 나라임. 그렇기에 새로운 세계를 열고 나가려는 

열망이 상당히 컸음.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인터넷망, 이동통신망 

확대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를 해주었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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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빨리 이뤄내려는‘빨리 빨리’

라는 문화가 있음. 한국 인구 생활, 거주 방식이 아파트형으로 밀집

되어 있어 그런 면에서 인터넷 망, 이동통신망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인터넷 망을 설치

했을 때 망 사용하는 용량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가, 

즉, 아무리 망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을 받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망을 활발히 이용해주셔서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한국인의 ‘빨리 빨리’ 문화에

대해 궁금한데, ‘빨리 빨리’ 문화가 통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 최성준 위원장 : 꼭 ‘빨리 빨리’ 문화는 통신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국인의 정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임.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도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재촉하는 것이고, 

관공서에 가서 민원 업무 처리할 때도 신속히 해달라고 재촉하는 등 

한국인의 정서가 느긋하게 일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처리하려는 성향이 있음.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바일 폰을 

사용할 때에도 만일 속도가 느리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이동통신 회사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하게 됨. 따라서 이동통신회사들은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맞춰 주기 위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위원장님께서는 몽골에 처음 오셨는데 (몽골에 대해)

칭찬해줘야 하는 부분, 개선했으면 하고 느낀 점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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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좀 아쉽게도,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몽골에 

도착해서 지금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함을 양해바람. 그런데 우선 제가 느끼기에 좋은 점이라 생각

되는 것은 자연 환경적인 영향, 탓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업무처리 

함에 있어서 한국과는 달리 여유롭게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일 처리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다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일 처리가 너무 늦고 그런 것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경쟁사회에서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음  

○ 블룸버그 사장 : 몽골에는 많은 방송국, 방송 업체들이 있음. 만약

한국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업체 수가 많으면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좋은 면도 있는데 공정경쟁을 증진하고 촉진하는데 위원장님이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 최성준 위원장 :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어서 말씀드리겠음.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방송사들이 좀 늘어

나면서 일부에서 방송사가 좀 많다는 얘기를 하기도 함. 그렇지만 

방송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단순히 수가 너무 많아서 과당

경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방송사를 문 닫게 할 수는 없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방송사를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능력이 되지 않거나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방송을 할 경우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재허가나 재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 159 -

하고 있음. 그래서 방송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방송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데 그 허가 기간이 종료됐을 때 만약에 재허가를 안 해주게 

되면 그 방송사의 시설과 인력이 국가 경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음.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존 시설과 인력을 다른 방송사와 서로 

합해서 다른 방송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공정경쟁이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사업 분야에 있어서 개개의 사업

자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지는 것 그것 하나와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함. 그런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단은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서로 충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규제기관으로서는 

그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에는 바로 개입을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 생각함.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그 서비스에 접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공정경쟁 환경이 아닌가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인터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앞으로 5년 간 한국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방송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하게 존재하는 방송사들에게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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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가 이뤄지도록 방송에 

관한 여러 법령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규율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음

   그리고 한국에서는‘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음. 방송 관련으로는 

한국은 2012년에 HD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2018년에는 그보다 한걸음 

앞선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음 

   통신에 있어서는, 한국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4G, LTE 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5G로 

넘어가기 위한 기술표준, 장비 등에 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음. 

통신의 한 부분으로서‘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역이 없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 무슨 말씀이냐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자동 번역, 자동 통역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소통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하고 있음 

○ 블룸버그 사장 : 저희 초청에 응해주시고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림

○ 최성준 위원장 : 초청해주셔서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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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블룸버그 인터뷰 예상질문&질답 >

Q1. 한국 방송통신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질의 

콘텐츠”란 어떤 콘텐츠라고 생각하나? 

A1. ‘양질의 콘텐츠’의 기준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 달라지고 호불호(好不好)가 갈리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눈높이는 있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는 ‘좋거나’, ‘나쁘거나’의 시각보다는 시청자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외면당하느냐’의 문제에 늘 직면하는 것 같음

양질의 콘텐츠란, 무엇보다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창의성이 뛰어난 민족이라는 얘기를 들어왔

는데, 창의성은 독창성과 예술적 감흥이나 혼, 끈질긴 근성 등 다양한

창작의 요소들이 농익어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함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 신기술의 발전은 이런 창의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큰 동력이 되었음. 방송 콘텐츠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기술의

발전 속도와 콘텐츠의 품질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 예를

들어 라디오에서 흑백TV로, 흑백TV에서 컬러TV로,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로, 또 더 나아가 UHDTV 등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영상미와

콘텐츠 품질은 눈부시게 발전했음

Q2. 해외 시장에서 주요 미디어 타깃은 누구인가? 한국 콘텐츠를

어느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나? 

A2. 주요 타깃과 한국 콘텐츠 선호국가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이 아무래도 문화적 동질성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임. 그러나 요즘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나

중남미 쪽에서도 한국의 콘텐츠에 열광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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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특히 드라마, 예능 콘텐츠는 흥미로운 소재와 탄탄한

구성으로 TV와 온라인 뉴미디어 등 매체를 넘나들며 세계 곳곳의

시청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요즘에는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더 크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작년에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키면서 작품 내에 등장한 치킨과 맥주의 소비가 급증하고,

여자 주인공이 입었던 코트가 온라인에서 품절될 정도로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났음

Q3. 현재 우리는 미디어 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음. 글로벌 시대의 미디어 환경의 주된 변화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3. 글로벌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큰 변화의 양상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각 분야가 서로 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앵커께서 전제하셨듯이 미디어 간의 구분도 없어지고 있고 각각의

미디어들이 주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미디어의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의 진보’를 꼽을 수 있는데,

방송 섹터에서는 디지털화로, 통신 섹터에서는 망 고도화와 광대역화

등으로 특징 지워짐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과연 규제당국의 정책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전통적 미디어 기반의 규제정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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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함에 따라 규제의 목적이나 수위 등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자나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면 사업자가 울고, 그 반대의 경우엔 사업

자들이 타격을 입고, 마치 해가 나길 바라는 소금장수와 비가 오길

바라는 우산장수의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이랄까? 그래서 규제정책은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많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규제정책은, 사업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봄. 이용자 측면에서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차별받지 않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

이용자 후생에 근거한 정책방향은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임

Q4.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음. 한국

에게서 몽골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구

밀집도가 낮고 항상 이동하면서 사는 유목민의 삶의 양태를

가진 나라에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

과제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A4.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궁금해 하고 있음.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정신이 제일 컸다고 봄.

자원이 빈약한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나가야 하는 게

당면과제였음. 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 작업을 정부 주도로 속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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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추진한 것도 큰 요인이었음. 특이한 것은 한국 특유의 소위

‘빨리빨리’ 문화와,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주거형태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임

한국은 최초에 유선망을 먼저 확산시킨 후에 고도화 작업을 통해

무선망으로 발전해 왔음. 몽골의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낮고, 유목민의

생활양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몽골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걸맞는 네트워크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봄. 비용이나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유선망과 무선망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 보임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양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경제성장의 기회와 정보

공유, 교육기회 확대 등이 가능해질 것임.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국민들의 근면성과 교육의 힘이 밑거름이

되었고,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정보가 공유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함

몽골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라 생각하며, 몽골의 도전에 한국의 경험이

전수되기를 희망함

Q5. 방송 관련 기준과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규제)과 방송사들이 창의적인 시도를 하도록 지원하는 기관

으로서의 역할(진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고 있는지?

A5.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부는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음. 규제와 진흥은 동전의 앞뒷면이라 생각함. 규제를

완화하면 진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한국의 방송통신 분야 정부부처는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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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나, 두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들이 많음

규제와 진흥이 독자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고 두 역할이 융합

되었을 때 진정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Q6. 몽골은 TV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현재 방송 시장의 전환기를

맞은 몽골의 현재 상황에 조언 부탁드림. 한국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갔는지? 한국의 사례 소개 부탁

A6. 한국은 고화질, 다채널 방송 등 고품격의 방송 서비스를 표방하며

‘00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08년 제정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년 12월 말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음

급작스러운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과제였고,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음.

그러나,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에 한국도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도와주셔서 전환 일정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음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시를 지역별 10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 공익광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에 힘썼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또는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컨버터

지원 등을 지속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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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비롯해 방송사, 제조사, 유관기관, 지자체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했던 일이기에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범국가적

대사를 정말 잘 치러냈구나 하는 생각이 듦

디지털 전환 직후에도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채널 재배치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고, 이제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이어 차세대

신규 서비스인 UHD TV 전환을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임

Q7. 앞으로 CRC와 KCC의 협력 방향에 대해 한 말씀

A7. 이미 MOU에서 논의되었듯이 CRC측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저희 방통위가 최대한 협조할 예정임. CRC가 요청한대로 방통위에

교육이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면 성심성의껏 방송통신 관련 교육을

해주기로 했고, 아직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삼성, LG 등 세계 초일류

기업 연계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볼 생각임.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기대됨

Q8. 몽골은 한국의 방송이 진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인가?

A8. 몽골과 한국은 수교 25주년(‘90.3.26)을 맞았음. 방통위와 CRC와는

’13년, ‘14년 연속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오다가

이번에 MOU까지 맺어 결실을 맺게 되었고, 앞으로 방송분야의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함.

몽골의 방송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더 알아가야 하겠지만, 디지털

전환과 인터넷 확산, 망 고도화 등 우리 한국이 몇 년 전에 겪었던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었음. 이러한 변화는 아마 몽골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함. 몽골과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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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역사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많아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한

다면 큰 시너지가 있을 것임.

몽골은, 한국이 진출할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동반자로서 중요한 파트너

라고 생각함

Q9. 요즘 시대에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의 뉴스와 음악을

접할 수 있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정책 관련 위원장님 견해?

A9.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지원해 나가는 일이 바로

규제기관의 역할임. 요즘에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대표격인

OTT(Over The Top) VOD 서비스로 뉴스는 물론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데,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과제 중 하나임. 한국의 경우 현행법 상 OTT 서비스를 방송법 상

‘방송’으로 볼 수 없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방송 콘텐츠를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에서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각국별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면서 콘텐츠 유통

문제와공정경쟁문제가세계공통의 관심사인 것을확인했음. 몽골도미디어

환경변화에따라관련논의가급부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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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블룸버그 CEO의 감사서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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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블룸버그 CEO의 감사서한(번역) >

2015년 9월 16일

최성준 위원장님께,

“Talk to Bloomberg” 인터뷰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블룸버그 TV 몽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위원장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정부 고위관료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블룸버그

TV 몽골을 시청하는데, 위원장님의 인터뷰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

이었습니다. 블룸버그 TV에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블룸버그 TV 몽골에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한국 방송사 및 콘텐츠 제작사들과 좀 더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블룸버그 TV 몽골과 KCC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방문

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Dolgion Erka

사장, Bloomberg TV Mongolia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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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블룸버그 TV 몽골 인터뷰 사진 자료 >

<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 방송화면 캡쳐 1 >

<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 방송화면 캡쳐 2 >

<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 방송화면 캡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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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TV 몽골 전경-1 >

< 블룸버그TV 몽골 전경-2 >

< 인터뷰 기념 선물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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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도 자료

 말레이시아 현지 배포 보도자료(8.26, 수)

한국-말련 양국 방송통신위원장,  

방송교류, 개인정보보호 분야 MoU 제안 등 협력 강화키로

제5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가

- 급변하는 OTT 환경의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논의체 구성 제안 -

2015 한-아세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  아시아·태평양 권역 쇼케이스로 확대 제안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8월 24일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이하 MCMC) 할림 샤피이(Halim Shafie) 위원장과 양국 정부 간 방송

통신 분야협력을논의하고, 24~25일 양일 간 개최된 제5차 ITU 아ㆍ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
*에 참가하여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OTT in the Telecommunication/ICT Ecosystem)' 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2015. 8. 26.(수)

보 도 자 료
2015년 8월 26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신은정 주무관 (☎2110-1333) (ejshin@kcc.go.kr)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박민규 주무관 (☎2110-1334) (mkpark@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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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방송콘텐츠 해외 확산을 지원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과 연계하여 ‘2015 한-아세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하였다.

 * 2015 행사개요 : ITU와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규제기관장 회의. 매년 순환 개최되며 올해로 5번째 행사임

최 위원장은 MCM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MoU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MCMC 위원장은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MoU 사안으로 방

송콘텐츠 교류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그리고 2018년까지 완료 예정인

말레이시아 디지털 TV 전환사업 등에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방송통신/ICT 규제 과제(Facing the

Telecommunication/ICT Regulatory Challenges in the Digital Economy)’라는 주제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급변하는 OTT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아·태 지역 논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1세션) '균형점 찾기‘라는 규제 도전과제 / (2세션) 빅데이터에 대한 기회와 우려  / (3세션) 

주파수의 폭발적 수요와 경제적 운용 / (4세션) 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 (5세션) 사이버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 (6세션) 앞으로의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은 아태지역의 OTT 확산에

따른 규제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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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한-아세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는 한-아세안

방송 콘텐츠 교류의 확산을 위해 라운드테이블과 연계하여 개최하였

으며, 10개국, 19개 방송사, 총 87편의 방송콘텐츠가 이틀 동안 소개

됐다. 이 행사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처음

부산에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한-아세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가 각국의 다양한 방송

문화 교류를 경험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아세안

지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송콘텐츠 교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

한 KL Converge*
(8.27.~2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행사에서 한-아세안 방

송 쇼케이스 영상을 비롯해 K-POP, 게임, 휴대용 디제잉 서비스 등 모

바일 서비스 등으로 한국관을 운영하여 대한민국의 디지털 콘텐츠를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 전시관에는 삼성전자, 케이

블TV방송협회, 아시아채널, CJ E&M, SM 엔터테인먼트, 맥스온소프

트, 마그나랩, 블루핀, 제이디사운드 등 11개 기관에서 참여한다.

 * KL Converge : ASEAN 디지털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부

(KKMM),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라이프 관련 행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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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지 배포 보도자료(8.27, 목)

2015. 8. 27.(목)

보 도 자 료
2015년 8월 27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장좌영 주무관 (☎2110-1332) jyjang@kcc.go.kr

최성준 방통위원장, 중국 방송통신 주무 부처들과 

방송 콘텐츠 및 인터넷 윤리 분야 협력 나서

- 신문출판광전총국과 프로그램 공동제작 관련 연구반 구성 및 

실무 협의체 조속히 가동키로 합의 -

- 최 위원장, 인터넷정보판공실에 개인정보 보호 및 방송 

콘텐츠의 불법유통 방지 노력 촉구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8월 26~27일 양일 간 중국의 국가

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중국의 주요 방송통신

정책기관장을 면담하여 한-중 간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와 현안

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사업자 간 교류 촉진

과 기관 간 MoU체결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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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중국 전역의 방송 정책 수립과 규제를 총괄하는 국가

신문출판광전총국을 방문하여 차이푸차오(蔡赴朝, Cai Fuchao) 총국

장(장관급)을 면담하고 프로그램 공동제작, 판권 수출입, 방송콘텐츠

온라인 규제 완화 등 양국 방송 프로그램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올해 6월 정식서명한

한-중 FTA의 후속으로 체결될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의 세부사항, 양

국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기관 간 정책 및 인력 교류 방안,

KBS World 채널 중국어 자막 허용 등에 대해 중국측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

해서는 국경을 넘은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광전총

국측에 “FTA후속으로 체결할 예정인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전반적 협력 논의를 위해 정책 담당자·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

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차이푸차오 총국장은 “각 국가

마다 고유의 체계와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

하며 이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정부 역시 방송 콘텐츠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역량 향상을 적극 장려한다”는 입장을 피

력했다. 또한, 방송 교류를 위한 연구반 구성의 경우 “빠른 시일 내로

연구반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자는 방통위측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양국 정책기관 및 사업자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호 방

송 분야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중국의 인터넷 정책 및 규제를 관할하는 국

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방문, 루웨이(鲁炜, Lu Wei) 주임(장관급)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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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갖고 신스마트 산업의 육성과 이에 적합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윤리 사이의 균형, 온라인 방송 콘

텐츠의 불법유통 방지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인터넷

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눈부신 인터넷 분

야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양국이 그 혜택만큼 악플, 개인정보 대량유

출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방송 콘텐츠 불법유통 등 해결해야 할 여

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며, 양 기관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다양한 경로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루웨이

주임은 “인터넷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친선과 우호 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 및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등과 관련하여 한국측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대응조치하겠다”

면서 향후 양 기관이 MoU체결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중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사인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을 방문하여 양국 방송 분야의 주요정보를 공유하고, 한-중 방

송 교류에 CCTV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문

화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시적인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방송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 양

국이 헐리우드 못지 않은 방송 콘텐츠 생산기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이에 대해 CCTV 웨이 디춘(魏地春, Wei Dichun) 부사장은 “현

재 CCTV가 한국 방송업계와 추진 중인 공동사업 외에도 양국 방송

업계가 큰 틀에서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만들어 꾸준히 교류하기를 바

란다”면서 아울러 “양국 방송 교류를 적극지원하겠다는 방통위의 의

지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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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현지 배포 보도자료(8.28, 금)

최성준 방통위원장,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와 

MoU 체결 

- 방송통신 분야 인력교류 확대 등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 -

‘몽골 국영방송(MNB)’, ‘블룸버그TV 몽골’과 인터뷰

- 한국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례 소개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8월 28일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

회(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of Mongolia, 이하 CRC) 발간슈

렌 바슈크(Balgansuren Batsukh) 위원장과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MoU

를 체결했다. 이어서 몽골 국영방송(Mongolian National Broadcaster, 이하

MNB) 및 블룸버그TV 몽골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몽골의 방송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터뷰했다.

                                                           2015. 8. 28.(금)

보 도 자 료
2015년 8월 28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신은정 주무관 (☎2110-1333) (ejshin@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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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먼저 CR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양 기관 간 방송통신 인

력의 교육 훈련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한국의 앞선 경험

과 애로사항 극복 사례 등을 함께 나누어 몽골의 방송통신 발전에 조

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CRC 위원장은

“정보통신 분야 및 모든 미디어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을

모범케이스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과 방송

주파수 정책, 프로그램 공동제작, 방송통신 인력 육성 지원에 대한 협

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방송통신 분야 세미나, 워크숍 공동 개

최 등 양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

의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MNB 및 블룸버그TV 몽골과의 인터뷰에서 한

국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몽골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방송 전환 사업 등에 대해 우리 경험을 전달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한국의 사례로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관련

특별법 제정과, 디지털 전환 추진과정 상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

하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닌 방송사, 제조

사, 지자체, 국민 등 모든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끝.

※ MNB 인터뷰 내용은 8월 28일 21시 9시 뉴스에,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내용은 ‘Talk to Bloomberg' 프로그램(8.28~31.)에 방송될 예정

임.


